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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3. 5. 30.(화) 10:30 배포 2023. 5. 30.(화) 09:00

정부와 제당업계, 설탕 가격안정에 협력 
정부, 설탕·원당 관세 한시적 인하 – 제당업계, 설탕 가격안정에 협력 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와 제당업계(CJ제일제당·삼양사·
대한제당, 이하 제당 3사)가 설탕 가격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 

  국제 설탕 가격은 인도·태국 등 상반기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등의 
영향으로 2022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3.5월말 현재 역대 
가장 높았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

  * 원당 : (2011년) $708/톤, (2023년 5.25.) 549 (2011년 가격의 77.6%)

  * 설탕 : (2011년) $799/톤, (2023년 5.25.) 699 (2011년 가격의 87.4%)

 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제당업계, 설탕수입업계, 식품
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설탕 수급 및 가격 상황을 
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설탕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.

  정부는 설탕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5.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
한시적으로 설탕 할당관세 잔여 물량에 대한 적용세율(현 5%)과 원당 
기본세율(현 3%)을 각각 0%로 인하*하기로 했다.

  * 2023.5.30.(화) 국무총리 주재 제22회 국무회의 의결, 6월 초 시행 예정

  금번 조치로 제당업계는 하반기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의 
원당 수입선 다변화＊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, 그동안 국제가격이 높아 
더디게 들어왔던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게 되었다.

  * (現) 주로 호주·태국(FTA 체결국, 무관세) → (다변화) 작황이 양호한 중미·브라질(관세 3%)로 확대

  제당업계는 금번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, 업계도 설탕 소비자가격 인상을 
최대한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, 앞으로 정부와 국제 
설탕 시장 동향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.

  * 2023.5.25.(목) 설탕 가격안정을 위한 간담회(농식품부 – 제당업계) 통해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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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설탕 산업 관련 참고자료

□ 설탕·원당 한시적 관세 인하 내용

품목 지원방식 현행세율 변경세율 지원기간 /물량(톤) 지원효과
설탕 할당관세율 추가인하 30%→5% 0% ~12.31 / 105,000주 설탕 수입 원활화

원당 할당관세 신규적용 3% 0% ~12.31 / 수입전량 원당 수입선 다변화 

  * 금년 설탕 할당관세 물량은 105,000톤이며, 시행일 이후 통관되는 물량(도입 잔여물량은 약 8만톤)에 대해 변경세율 적용

□ 국제 설탕 시장 동향

○ 국제 설탕가격은 ‘22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, ’23.5월 기준, 2011년
이후 최고치로 상승

- 하반기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(세계 원당 수출량의 58% 담당)
작황과 인도·태국의 사탕수수 생육기 기후가 향후 가격에 영향 전망

평년
(5년)
(A)

전년
(5월)
(B)

2023년 대  비(%)
전월
(C)

전주
(D)

5.24.
(E)

5.25.
(F)

평년비
(F/A)

전년비
(F/B)

전월비
(F/C)

전주비
(F/D)

전일비
(F/E)

원당
cts/lb 14.83 19.27 24.63 26.25 25.49 24.91

68.0 29.3 1.1 △3.9 △2.3
$/ton 327 425 543 579 562 549

설탕 $/ton 412 543 682 714 708 699 69.4 28.4 2.3 △1.9 △1.3

  * 출처 : (원당) 뉴욕선물거래소(ICE-US),  (설탕) 런던선물거래소(London Liffe)

※ 세계 원당 생산·수출국(’17∼‘21년 평균, 국제설탕기구)

원당 생산
브라질 인도 EU 태국 기타 합계

34.6백만톤(20.2%) 29.5(17.3) 16.0(9.4) 11.0(6.4) 79.9(46.7) 171.0(100%)

원당 수출
브라질 태국 호주 인도 기타 합계

21.6백만톤(57.9%) 4.0(10.7) 3.2(8.5) 1.2(3.2) 7.4(19.7) 37.4(100%)

□ 국내 설탕 수급 구조(’22기준)

○ 공급 154만톤(제당사 143 + 수입 11) - 소비 129 – 수출 25
- (생산) 제당 3사에서 원당을 수입(약 184만톤)하여 설탕 143만톤 생산

- (수입) 소비량의 약 7.1% 수준인 11만톤 수입(대부분 할당관세＊ 물량)
      *  ‘23년 할당관세(30%→5%) 적용 물량: 105천톤

- (소비) 대부분 음료․제과․제빵 등 식품업체에서 소비(92%, 119만톤)

- (수출) 장치산업의 특성상 시설 가동을 최대화하여 국내 공급 후
남은 물량을 국제 가격으로 수출(수출국: 중국 61%, 홍콩 28%, 인도네시아 2%)

※ 우리나라 주요 원당 및 설탕 수입국(’18∼22년 평균, 무역협회)

원당 수입
호주 태국 니카라과 기타 합계

1,063천톤(58.1%) 454(24.8) 80(4.4) 233(12.7) 1,830(100%)

설탕 수입
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기타 합계

83천톤(76.4%) 13(12.3) 3(2.9) 9(8.4) 108(100%)


